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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sustainable)’

하다는 말은 어느새 익숙한 용어로 자리 잡았다. ‘지속가능’에 대해 논의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굳이 열

역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법칙과 제2법칙인 엔트로피의 증가를 들먹이지 않

더라도, 그 이전에 ‘자원절약’과 같이 한정된 자원을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사

용해야 한다는 인식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으며, ‘환경보호’와 같이 자연환

경을 미래세대도 사용가능한 상태로 보존해야한다는 인식 또한 널리 공유하고 

있었다. 비교적 최근에는 ‘기후변화’ 논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인위적인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감축 협력을 위해 1992년 리우기후변화협약, 1997년 교토기후협약, 

2015년 파리기후협정이 차례로 채택되어 발효된 바 있다(UN, 2015). 이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과학적 논의를 바탕으

로 정치 · 경제적인 합의에 이른 후 공학, 기술, 산업 그리고 사회 전반의 영역

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제 ‘지속가능’에 관한 프레임은 과학, 정

치, 경제의 범위를 넘어 사회, 문화, 지역 등으로 그 대상 범위를 넓혀가고 있

으며 우리나라 농업, 농촌의 문제 역시 그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

‘지속가능’에 관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UN에서는 

2015년에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을 채택하였다

(UN, 2016). SDGs는 2000년에 개발도상국가의 개발목표 설정을 위해 채택

된 8가지 분야별 개발목표로 이루어진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서 확장하여 17개의 분야별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목표

(targets)를 채택하고 있다(그림 1). 이들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목표는 본

지 ‘전원과 자원’에서 유승환과 이상현(2016)에 의해 소개 된 바 있는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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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수자원, 에너지, 식량의 ‘Water-Energy- 

Food Nexus(WEF-nexus)’와 연관된 농업 문

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지역 산업, 생

산, 소비 및 지역과 공동체에 관한 목표가 수립

되어 있는 등 농촌의 문제와도 연관성이 높다. 

이 외에도 SDGs는 ‘기후변화’, 육지와 해양의 

생태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의 관심사를 포함하

고 있다. 본 글에서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

한 개발’에 관해 살펴보고, ‘고령사회’에 접어든 

농촌지역의 인구이동 분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개발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개발관련 연구는 ‘기

후변화’, ‘친환경농업’ 및 ‘저에너지 농법’ 등의 

분야를 통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다방면의 연

구 분야는 수자원, 에너지, 식량의 연계(Water- 

Energy-Food nexus, WEF-nexus)의 주제

를 통해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WEF-nexus에 관한 내용은 이상현(2015)이 기

고한 글을 통해 본지 ‘전원과 자원’에 소개된 바 

있다. WEF-nexus에 관한 연구는 농업뿐만 아

니라 임업과 수산업에 필요한 수자원과 에너지 

그리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식량자원이 지역사

회나 국가 내 혹은 국제적인 범위에서 서로 어떻

게 상호작용하며 연관관계를 구성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WEF-nexus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지원에 있어 지속가능한 개

발과 연관되어 관련 연구 및 사업이 진행되고 있

어(Smajgl et al., 2016)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

한 목표인 SDGs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유승환과 이상현(2016)의 기고문을 통해서도 소

개된 바 있다.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한 개발

과 관련한 기술개발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스마

트 물관리 기술’, 한국농어촌진흥공사의 ‘친환경

농업기술’ 및 ‘식량산업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통

해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농촌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는 

농림부와 농어촌공사, 각 지방자치단체와 마을

의 협력아래 이루어진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농촌진흥청을 통해 이루어진 ‘어메니티 자원도 

구축’ 등이 있어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방면

의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

촌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는 현재 인구문

제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

와 농촌의 격차는 대량의 도농 인구이동을 유발

했으며, 이로 인해 농촌지역은 급격한 인구감소

와 동시에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에 당

면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마을 인구

의 반 이상을 차지하여 마을이 지역공동체로서

의 기능에 한계를 가짐을 의미하는 ‘한계마을’이

라는 용어가 대변해주듯 농촌지역의 마을은 발

전을 도모하기에 앞서 공동체의 기능유지와 마

<그림 1>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source: U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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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체의 존립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에 놓여 있

다. 15세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별 시군구 분포 현황을 

나타낸 그림 2를 살펴보면 1995년에서 2010년

에 이르는 사이에 65세 노령인구가 15세 미만 

인구보다 많음을 의미하는 노령화지수 1.0 이상

의 지역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진행속도가 매

우 빠르며진행상황도 심각하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도시한 그림 4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

상 인구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서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

체 인구의 20%이상을 차지하여(그림 4) 이미 초

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에 진입하였는

데 그림 3에 나타난 것처럼 지역인구구조 고령

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Faruqee and Mu ̈

hleisen, 2003). 그림 4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고령화진행 속도를 감안하면 앞으로 일본과 비

슷한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적정 규

모의 지역 산업과 인구는 필수적으로 확보되어

야하나 현재는 농촌지역의 근간인 농업의 규모

와 지역인구가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다. 본지에

서도 다루어진 적 있는 정보기술이 접목된 4차 

산업으로서의 IoT 농업의 개발 및 농업, 제조업, 

<그림 2> Distribution of counties by aged-child ratio in South Korea: 1995 vs. 2010(*source: Lee, 2017)

<그림 3> Distribution of counties by aged-child ratio in 
Japan: 2010(*source: Lee, 2017)

<그림 4> Aging of population in South Korea and Japan
(*source: Le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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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문화산업이 융합된 6차 산업을 통해 지

역 농산업을 활성화하고, 이에 더하여 증가추세

에 있는 귀농 ·귀촌을 더욱 장려할 수 있다면 농

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건은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함에 있

어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고령사회임을 고려한 

방안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사회에 대한 

경험이 적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농촌지역 문제

를 다룸에 있어 기존의 접근 방식이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은 당연해 보인다.

3. 고령사회의 인구이동

농촌지역의 인구구조를 고려할 때, 농촌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곧 ‘고령사회’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개발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로 다룰 수 있다. 농촌지역이 ‘고령사회’가 된 

원인에는 급격한 도농 인구이동이 큰 비중을 차

지하였으므로, 농촌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계

획하고 수행하는 문제는 지역의 인구구조 및 인

구이동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고령화

가 많이 진행된 지역에서는 이러한 인구이동을 

예측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기존의 인구이동 

모델은 주로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과 이동이 

활발한 청장년층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렇기에 인구이동의 주요인이 일자리와 같은 경

제활동과 관련된 요소로 이루어져 있거나 청장

년층의 과거 인구이동 경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때문에 고령화된 농촌지역의 인구이동을 

분석하기에는 기존의 분석방법들이 한계를 가

질 수밖에 없다.

인구이동은 Ravenstein(1889)에 의해 인구

이동에 대한 7가지 법칙이 설립된 이후에 현재

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각 지역 간 과거

의 인구이동 경향을 통해 미래의 이동량을 추정

하는 연구기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코호트 분석

(Cohort analysis)에 기반한 이러한 분석방법

(Rogers and Hemez-Descryve, 1993)은 인

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전반적인 환경이 

단 시간에 급격히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

의 인구이동 경향이 미래 시점에도 유효한 경우

가 많아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그

러나 통계에 의존하는 특성상 고령화나 귀농 · 

귀촌과 같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상황, 즉 

기존의 경향과 다른 새로운 경향이 통계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존의 인구이동 경

향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분석

에 한계가 발생한다. 이처럼 사회의 상황이 변하

는 변곡점에 있어서는 기존의 통계자료에 기반

을 둔 인구이동 분석기법은 한계를 가지는데, 현

재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절벽’ 

등 지역사회의 여건이 변곡점에 있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진행함에 있

어 지역의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다. 특히, 인구구조와 산업구조가 특정

분야로 치우쳐진 고령화된 농촌사회의 경우 이

러한 고려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

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개발

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인구영역에

서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통계

기반 인구이동 분석모델로써는 지역의 인구구조

와 산업구조를 고려하면서 미래의 인구이동을 

모의하는 데에는 여러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Goldscheider(1987)에 의해 지역 내부의 사회

적 구조가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침이 밝혀졌으

며 이후에 Plane(1992), Plane and Rog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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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의 연구를 통해 인구구조가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자 임이 확인되었다. 지역 내

부의 인구구조에 따른 인구이동을 분석하고자 

초기의 인구중력모델(Reilly, 1931)에서 지역 

내부의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및 지역의 공간적

(spatial) 분포를 고려하여 인구이동을 모의할 

수 있는 가변중력모델을 개발하여 지역별로 인

구를 유인할 수 있는 잠재력인 잠재인구유인력

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인구이동 시군구 단위 인

구이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바 있으며(Lee, 

2014, 그림 5) 현재는 마을별 인구이동을 모의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 중에 있다.

개발한 모델은 현재 초고령사회인 일본의 지

역 간 인구이동을 모의할 수 있도록 모델의 개선 

중에 있으며 현재의 모델을 통해 일본의 시정촌

(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 단위로 잠재적으로 

인구유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인구유

출지역을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는 현재까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단계이나 고령화 또는 귀촌으로 인한 인

구구조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인구이

동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지

역인구의 관점에서 농촌의 ‘지속가능한 개발’ 방

안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맺음말

‘기후변화’에 관한 이슈가 그러하였듯이 ‘지속

가능한 개발’ 이슈 또한 UN의 공식 목표 채택 

이후 빠르게 학계와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된다. 이미 농업 및 농촌분야에서는 이

에 대한 대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촌

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는 고령화, 지역 인

구이탈과 관련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촌의 

<그림 5> Simulation of multi-regional interactions in South 
Korea: county level, 2010(*source: Lee, 2014)

<그림 6> Potential population outflow regions in Japan: 
county level, 2010(*source: Le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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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와 고령화문제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

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급격한 인구유

출에 기인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에 농촌의 

인구이동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수행에 

있어 고려하여야할 중요한 요소이나, 고령화와 

인구절벽과 같은 기존에 겪어본 적 없는 현상을 

반영하여 인구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석기법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

과 일본의 고령사회를 대상으로 이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구이동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 개

발 중에 있으며 이러한 인구이동에 대한 분석 결

과가 농촌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

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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